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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경찰, 고속열차 내 캐리어 절도범 검거
- 서울‧부산역에서 출발대기 중인 고속열차에 들어가 캐리어 슬쩍 -

□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고속열차 객차 통로에 놓여진 캐리어를 상습적

으로 절취한 피의자 A씨(남, 40대)와 B씨(남, 50대)를 9.7(수), 9.12(월) 

각각 검거하였다고 밝혔다.

 ㅇ A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역에서 9차례에 걸쳐 980만원 상당의 

금품이 든 캐리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, B씨는 올해 8월부터 9월

까지 부산역에서 9차례에 걸쳐 1,8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캐리어를 

훔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.

□ A씨와 B씨는 여객을 가장하여 출발대기 중인 고속열차에 탑승한 이후, 

여객들이 짐칸에 캐리어를 놓아두고 객실로 들어간 사이를 악용하여 

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캐리어를 들고 내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

확인되었다. 

□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“최근 3년간 고속열차 내에서 발생한 캐리어 절도 

사건은 연평균 12건이었으나, 올해는 8월까지만 21건으로 급증하였다.”면서

* 최근 3년간 고속열차 내 캐리어 절도 사건 : ’19년 14건, ’20년 11건, ’21년 11건

 ㅇ “A씨와 B씨에 대해 추가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리할 계획

이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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